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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조력이 국내 결혼이민자의 디지털 정보 활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국적취득 유무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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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 of Digital Assistance on Digital Information Use among
Domestic Marriage Immigrants: The Moderating Effect of Korean 

Nationality Acqui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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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디지털 조력이 국내 결혼이민자의 디지털 정보 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디지털 조력과 디지털
정보 활용 간의 관계에서 한국국적취득 유무가 가지는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년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데이터에서 만 19세 이상 국내 결혼이민자 중 성실하게 대답한 총 621명의 자료를 바탕으
로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여 다음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디지털 조력은 디지털 정보 활용의 하위 항목인 사회관계
망서비스 이용과 온라인 경제활동 수준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둘째, 디지털 조력이 디지털 정보 활용에 미치는 정적(+)
인 영향력은 한국국적 미취득 집단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내 결혼이민자의 한국국
적취득 유무를 고려한 디지털 조력의 필요성을 실천적 함의로 제언할 수 있으며, 결혼이민자의 한국 적응과 정착을 위하
여 언어적인 제한을 고려하고 한국국적이 없는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지원 정책을 실시해야 된다는 것을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별, 연령, 한국어 능력, 한국 거주기간에 따른 국내 결혼이민자의 디지털 능력 차이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
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analyze the impact of digital assistance on digital information use
among married immigrants and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Korean nationa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assistance and digital information use. Moderation effect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data provided by 621 married immigrants aged ≥ 19 who responded to the 2022 
Digital Information Gap Survey conducted by th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NIA). Ou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digital assistance significantly increased the use of social networking 
services and the level of online economic activity, both subcategories of digital information use. Second,
the positive effect of digital assistance on digital information use was greater for those who had not 
acquired Korean nationalit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digital assistance is necessary for married 
immigrants. Policies that consider language barriers should be implemented to support the adaptation
and settlement of married immigrants in Korea, especially those who do not have Korean nationality. 
In addition,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gender, age, Korean language 
proficiency, and duration of residence in Korea on the digital abilities of married immi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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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1990년대 초반부터 진행된 
국제결혼으로 인해 국내 결혼이민자는 농촌 총각을 장가
보내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 하에 이루어
진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한
국인 배우자를 못 만나거나 이혼 경험을 가진 남성, 농어
촌 및 도시 저소득층의 남성들이 아시아권 출신 여성들
과 결혼하는 비중이 높아졌다[1]. 최근에는 저출산·고령
화로 인한 국내 인구감소의 문제는 저조한 국가 생산 가
능 인력과 연결되어, 한국은 결혼이민자뿐만 아니라 국
제이주민 수용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르렀다[2].

2021년 기준 국내 결혼이민자는 174,122명이며, 다
문화 가구원 수가 112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3]. 그러나 국내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적응 비율은 
2021년 기준 37.9%로 매우 낮았고, 2027년까지 정부는 
국내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적응 비율을 47.9%로 높일 
계획이다[4]. 이주민의 사회문화 적응은 이주민과 해당 
사회의 상호작용에 따른 타협의 과정이지만[5], 국내 결
혼이민자는 결혼 후 삶의 전환과 더불어 한국 사회로 이
주로 인하여 생활환경 변화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즉, 
그들은 언어습득과 한국의 사회문화, 가족 구성원으로서
의 다양한 역할을 하여야 하고[6], 취업문제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에 대면한다[7]. 특히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자녀교육 및 사회적응으로부터 가정
문제로 연결됨에 따른 이혼율 증가 등은 그들이 가진 가
정과 사회문화적 차이에서 바탕으로 하여 많은 문제들로 
발현된다[8]. 최근에는 모바일 서비스, 키오스크(kiosk), 
각종 민원, 납세 등을 ICT 기반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어
지므로, 결혼이민자들은 ICT를 바탕으로 한 경제·사회에
서 새로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9].

한편, 결혼이민자가 한국 사회에 동화(assimilation) 
및 통합(integration)되기 위하여 한국 사회의 디지털 문
화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기술은 이민자들에게 
주류사회에 대한 접근성과 적응을 지원하는 유용한 도구
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10]. Yi 등[11]도 결혼이민자가 
온라인, 오프라인, 디지털, 아날로그가 밀접하게 연결되
어 있는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들의 디지털 적
응 수준을 높이는 것은 전반적으로 한국사회의 적응 수
준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한다. 따라서 국내 결혼이민자
가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기 위한 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
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디지털 정보의 활용이다. 

Lee[12]는 결혼이민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으로 정

보 획득, 물품구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카페나 
SNS를 통하여 다른 결혼이민자들 소통하여 한국 사회 
및 문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주류사회에 통합 
혹은 동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Shin & Eom[13]도 한
국 사회에 이주한 결혼이민자들은 주류사회에 성공적인 
적응과 정착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할 
것으로 보았다. 결혼이민자들은 SNS를 바탕으로 다른 
결혼이민자들과 소통할 수 있으며, 한국 사회의 정치, 경
제에 관한 정보를 검색 및 일자리를 탐색하는 활동이 가
능하다.

반대로 인터넷 이용 활동이 소모적인 활동에 집중하거
나 인터넷 이용 활동이 제한되면 이민자들은 주류사회로
부터 분리되거나 주변화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진다
[12]. 이렇게 활용할 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은 문화, 
경제, 사회적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등의 다양한 분야에
서 낮은 참여도와 더불어 그만큼 삶의 영역에서 불편을 
감수할 것이다[14].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선행연구
들은 고령층[15], 장애인[16]에 대한 디지털 정보 활용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졌지만, 결혼이민자들의 디지털 정
보 활용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과 더불어 해
당 주제에 대한 공백이 존재한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국내 결혼이민자에 대한 디지털 
정보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소수이
지만 국내 결혼이민자의 디지털 정보 활용을 향상시키는 
요인을 찾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13]. 특히 국내 결
혼이민자의 디지털 정보 활용을 높이는 요인 중에 디지
털 조력의 효과가 의미 있음이 선행연구 결과로 밝혀졌다.

Ko[14]에 따르면, 디지털 조력을 고도로 활용하는 집
단이 디지털 활용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다양한 유형
의 조력자를 빈번하고 적재적소에 활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중간 정도로 활용하는 집단은 
평균 이상으로 모든 조력자 유형을 활용하고 있는 반면, 
저조하게 활용하는 집단은 평균 이하로 가족이나 서비스 
센터 등의 전문 인력에 의해서만 문제를 해결한다고 제
시하였다. Oh 등[6]은 디지털 기기의 사용법을 학습하고 
활용하는 것이라는 정보이용성이 결혼이민자의 디지털 
지원체계 중 이웃의 디지털 지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디지털 조력의 개념에 관하여 
유사한 맥락을 가지는 사회적 지지나 사회적 자본이 정
서적 측면과 익숙하지 못한 환경, 구직활동, 거주지 검색 
등의 정보적 측면에서 이주자들이 대면하는 어려움을 해
결할 수 있는 변수로 활용되기도 한다[9,15].

하지만 국내 결혼이민자의 한국국적취득 여부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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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variable

Digital assistance

Dependent variable

Digital Information
Use

Moderate variable

Korean Nationality 
Acquisition

Control variable

Age, Gender, Education, Country of origin, Length of 
residence in Korea, Technical self-efficacy, Information 

competency, Information access

Fig. 1. Research model

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상황이며, 한국국적취득자의 경
우 미취득자에 비해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지원체계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Kim 등[16]
은 한국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는 국적 미취득한 결혼
이민자의 집단에 비하여 더 적극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가질 뿐만 아니라, 투표와 같은 사회참여 활동을 더 많이 
했다고 보고하였다. 이민자의 사회활동은 그 사회에 적
응하는 과정이며, 그러한 활동을 통해 국적 또는 영주권 
취득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이다. 이민자
는 그 사회의 주민들과 맺는 사회적 관계가 많을수록 국
적을 취득하게 된다[17]. 한국국적취득 여부는 사회적 관
계와 연관되며, 적응과도 연결된다고 보여진다. Kim & 
Kim[18]에 따르면, 이주민에게 필요한 고용, 교육, 가족 
등의 다양한 정보는 각 부처마다 정보가 분절되어 있고, 
특정 정보의 경우에는 한국어로만 제공되고 있다고 제시
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국민들과 결혼이민자 간에 정보
격차가 존재한다고 보여진다. 다른 연구에서도 결혼이민
자들을 조사한 결과에서 결혼이민자라는 점과 더불어 배
우자의 직업, 연령, 학력 등도 정보격차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19]. 또한, 결혼이민자들에게 있어 디지털 정보격
차가 생활적응으로 이어진다고 밝힌 연구결과를 통해 그
들의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보여준다[11]. 

한국 국적의 취득은 단순히 한국이라는 국적이 생긴다
는 점 외에도 다양한 이점을 가진다. 특히 국적을 취득하
게 되면, 한국인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국적취득 전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고[20], 결혼이민자가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면 직업훈련 참여가 어렵다고 보고되고 있
다[21]. 반면에, 한국 거주기간과 국적취득 여부는 한국
문화적응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22]. 다른 
연구에서는 국적취득 여부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달라지는 결과로 나타나, 국적을 취득하면 적응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아진다고 보고했다[23]. 

추가적으로 한국국적취득과 디지털 리터러시의 관계
는 거의 연구되어 있지 않다. Shin & Eom[13]의 연구에
서는 국적취득 여부가 인터넷 이용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하고 분석한 결과, 국적취득 여부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선행연구
에서는 이민자의 국적취득 여부는 이들의 다양한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한 바[16,24], 본 연구에서는 
국적취득 여부가 디지털 정보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이를 종합할 때, 디지털 리터러시와 적응, 국적취득 

여부와 사회적응, 국적취득 여부와 사회교육 진입장벽 
등의 다양한 활동에 영향 있음과 함께 유의함을 확인하
였다. 따라서 디지털 조력이 국내 결혼이민자의 디지털 
정보 활용에 미치는 효과는 한국국적취득 여부에 따라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결혼이민자의 디지털 조력과 디
지털 정보 활용과의 관계에서 한국국적취득 여부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실제로 정부기관에서는 국내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한국생활 어려움을 2021년 기준 
62.1%로 제시하였고, 결혼이민자 초기 적응 지원과 한국
생활 정보제공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정책
들을 추진하고 있다[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조
력과 디지털 정보 활용과의 관계에서 기존에 많이 다뤄
지지 않았던 한국국적취득 여부를 조절변수로 고려하여 
결혼이민자 가정의 디지털 정보 활용을 높이기 위한 개
별화된 개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디지털 조력이 국내 결혼이민자의 디지털 

정보 활용에 미치는 효과가 한국국적취득 유무에 따라 
조절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Fig. 1)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제
변수로 연령, 성별, 최종학력, 출신국가, 한국 거주기간, 
기술적 자기효능감을 설정하였고, 정보역량, 정보접근의 
경우에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논했던 정보격차와 관련
한 변수를 활용하였다[13,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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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1. 디지털 조력이 많을수록 국내 결혼이민자
의 디지털 정보 활용은 높아질 것이다. 

연구가설 2. 한국국적취득 유무는 디지털 조력과 국내 
결혼이민자의 디지털 정보 활용 사이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2.2 자료수집 및 분석대상 
본 연구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실시한 2022

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26]. 이 
조사는 2002년부터 연간 단위 취약계층별 정보격차 실
태조사를 연 1회 실시한 패널조사로 이 자료 가운데 결
혼이민자 자료는 만 18세부터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며, 성별・연령・출신국적・권역별로 비례
할당표본추출을 통한 700개 사례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만 18세 이
상의 한국인과 결혼한 결혼이민자 700명 중 모든 설문 
항목에 성실하게 대답한 총 621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결측값 처리를 위해 완전제거법(Listwise) 
기법을 사용하였다. 

2.3 변수구성 및 측정방법 
2.3.1 종속변수: 디지털 정보 활용 
디지털 정보 활용 척도는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색·이메일 사용(8문항), 사회관계서비스 사용(8
문항), 온라인 경제활동(8문항)이라는 3개의 하위 요인으
로 구성되어 있다. 디지털 정보 활용을 측정하는 문항은 
총 24개로 구성되어 있다. 디지털 정보 활용은 총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검색·이메일 사용은 4가지 종류의 컨
텐츠(정보 및 뉴스, 이메일, 미디어, 교육)에 대하여 PC
와 스마트 기기 이용 여부를, 사회관계서비스 사용은 4
가지 종류(SNS, 인스턴트 메신저, 개인블로그, 커뮤니티)
에 대하여 PC와 스마트 기기 이용 여부를, 온라인 경제
활동은 4가지 서비스(생활정보, 전자상거래, 금융거래, 
공공)에 대하여 PC와 스마트기기 이용여부에 대해 조사
하였다. 각각의 문항을 1점(전혀 이용 안한다)부터 4점
(자주 이용한다)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의 평균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디지털 
정보 활용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 정보 
활용의 신뢰도는 ‘검색·이메일콘텐츠’사용의 Cronbach's 
alpha는 .85, ‘사회관계서비스’사용의 Cronbach's 
alpha는 .85, ‘온라인경제활동’의 Cronbach's alpha는 
.91, 디지털 정보 활용 전체의 Cronbach's alpha는 

.9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2.3.2 독립변수: 디지털 조력 
디지털 조력을 측정하는 문항은 총 4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가족, 친구, 직장 동료나 지인, 전문 인력의 
조력 점수의 평균으로 디지털 조력을 측정하였다. 본 척
도는 장애인, 고령층,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의 디지
털 조력을 측정하기 위한 용도로 많은 연구에서 최근까
지 사용되었다[9,27-29]. 본 연구에선 국내 결혼이민자
가 가족/친구/직장/전문기관 등에 의해 디지털 조력을 
얼마만큼 받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본 척도를 사용
하였으며, 척도의 평정은 Likert 4점(1=전혀 그렇지 않
다 ~ 4점=매우 그렇다)로 값이 높을수록 디지털 조력을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분석을 위해 신뢰도를 측
정한 결과 Cronbach's alpha 는 .61로 측정되었다. 

2.3.3 조절변수: 한국국적취득 유무
본 연구의 조절변수인 한국국적취득 유무는 한국 국적

이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는 1, ‘없음’으로 응답한 경우
는 0으로 코딩하여 측정하였다. 

2.3.4 통제변수
통제변수로 포함된 변수는 성별, 연령, 최종학력, 출신

국가, 한국 거주기간, 기술적 자기효능감, 정보접근, 정
보역량 등이다. 성별은 여자(0), 남자(1), 연령은 만 나이
의 연속변수로 투입하였다. 최종학력은 중졸이하(1), 고
졸(2), 대졸(3)로 변환하여 연속변수로 가정하여 사용하
였다. 출신국가는 (1) 동북아(한족, 조선족, 대만, 일본, 
몽골), (2) 동남아(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3) 
백인국가(미국, 러시아), (4) 기타/기타아시아 등으로 변
환하여 동남아를 기준집단으로 더미변수 처리하였다. 한
국 거주기간은 (1) 0-5년, (2) 6-10년, (3) 11-15년, (4) 
16-20년, (5) 21-39년으로 변환하여 연속변수로 투입하
였다. 기술적 자기효능감은 ‘디지털기기를 배우는 데 자
신이 있다.’, ‘디지털기기를 활용하는 데 자신이 있다.’, 
‘디지털 기기의 사용방법을 빠르게 알아낼 수 있다.’, ‘디
지털 기기를 더 많이 이용하고 싶다.’ 등 Likert 4점(1=
전혀 그렇지 않다 ~ 4점=매우 그렇다)으로 4문항을 산술
평균하여 투입하였으며, Cronbach's alpha는 .87로 나
타났다. 정보접근은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휴대전화, 
스마트패드, 스마트 주변기기 이용 여부를 총 합산하여 
투입하였으며, 정보역량은 PC나 스마트기기(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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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otal
Korean nationality

χ2
Non-acquired

(n=276)
Acquired
(n=345)

Gender
Female 497(80) 209(75.7) 288(83.5)

5.768*

Male 124(20) 67(24.3) 57(16.5)

Age

19-29 127(20.5) 85(30.8) 42(12.2)

46.895***30-39 264(42.5) 122(44.2) 142(41.2)

40-49 209(33.7) 65(23.6) 144(41.7)
Over 50s 21(3.4) 4(1.4) 17(4.9)

Education
Middle school graduate or lower 98(15.8) 30(10.9) 68(19.7)

9.312*High school graduate 336(54.1) 161(58.3) 175(50.7)

College graduate or higher 187(30.1) 85(30.8) 102(29.6)

Country 
of origin

Northeast Asia(Han Chinese/Korean/Chinese/Taiwan/Japan/Mongolia) 239(38.5) 95(34.4) 144(41.7)

6.761
Southeast Asia(Vietnam/Philippines/Thailand/Indonesia) 262(42.2) 116(42.0) 146(42.3)

USA/Russia 47(7.6) 25(9.1) 22(6.4)

Others 73(11.8) 40(14.5) 33(9.6)

Length of 
residence 
in Korea

0-5 years 158(25.4) 123(44.6) 35(10.1)

145.476***

6-10 years 225(36.2) 108(39.1) 117(33.9)
11-15 years 132(21.3) 37(13.4) 95(27.5)

16-20 years 57(9.2) 5(1.8) 52(15.1)
21-39 years 49(7.9) 3(1.1) 46(13.3)

*p<.05; ***p<.00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Korean nationality acquisition                          (n=621)

및 스마트패드 등)를 이용한 다양한 활동 가능(예, 스마
트 기기로 앱을 설치하거나 삭제 또는 업데이트 등)을 묻
는 Likert 5점(1=전혀 그렇지 않다 ~ 5점=매우 그렇다)
의 12가지 문항에 대한 산술평균으로 투입하였으며, 
Cronbach's alpha는 .95로 나타났다.

2.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과 Process 

macro 4.1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통계적 분석
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한국국적취득 유무
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 및 주요 변인 수준을 파악하기 위
한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과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
하였다. 둘째, 독립변수인 디지털 조력이 디지털 정보 활
용에 미치는 주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디지털 조력과 디지털 정보 활용의 관
계에서 한국국적취득 유무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가 제안한 Process macro 1번 모델을 사용하였
다[30]. 이 모델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인 디
지털 조력, 조절변수인 한국국적취득 유무, 통제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독립
변수와 조절변수를 평균중심화하여 분석하였다. 이 모델

은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곱한 상호작용항을 자동적으
로 생성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하며, 상호작용항으로 인한 
R2 변화를 검증해준다[30]. 조절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사용하
였다. 부트스트래핑의 표본 수는 5,000개로 설정하였다. 
상기 통계분석은 유의수준 5%를 기준으로 통계적 유의
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및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3.1.1 한국국적취득 유무에 따른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한국국적취득 유무에 따른 일반적 특성

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차분석 결과, 한국국적
취득 유무에 따라 성별, 연령, 최종학력, 한국 거주기간 
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성별
의 경우 여성은 한국국적 미취득 비율이 24.3%로 남성 
취득 비율(16.5%)에 비해 더 높았다. 연령은 ‘19-29’세
가 한국국적 미취득 비율이 30.8%로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국적 취득 비율은 ‘40-49세’가 41.7%로 가장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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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otal Non-acquired

(n=276)
Acquired
(n=345) Differences t

Mean SD Skew. Kurt. Mean SD Mean SD

Digital assistance 2.711 0.526 0.137 0.128 2.743 0.513 2.686 0.536 0.057 1.331
Technical self-efficacy 2.652 0.615 -0.335 -0.058 2.798 0.591 2.536 0.609 0.263 5.409***

Information competency 3.004 0.778 -0.118 -0.331 3.056 0.790 2.963 0.767 0.093 1.488
Information access 2.230 0.903 0.860 0.983 2.130 0.856 2.310 0.934 -0.180 -2.497*

*p<.05; ***p<.001

Table 2. Digital assistance, technical self-efficacy, information access, and information competency level 
according to Korean nationality                                                           (n=621)

Variables
Total Non-acquired

(n=276)
Acquired
(n=345) Differences t

Mean SD Skew. Kurt. Mean SD Mean SD
Searching email contents 2.133 0.628 0.396 -0.636 2.148 0.653 2.121 0.608 0.027 0.541

Social relations service 1.981 0.577 0.718 -0.325 2.071 0.618 1.908 0.532 0.163 3.469**

Online economic activity 1.689 0.681 0.817 -0.461 1.743 0.744 1.646 0.623 0.097 1.735
**p<.01

Table 3. Digital information use depending on whether or not one has acquired Korean nationality acquisition 
 (n=621)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중졸이하’인 경우가 한국국적 취
득 비율이 19.7%로 ‘종졸이하’의 한국국적 미취득 비율
인 10.9%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한국 거주
기간이 ‘0-5년’인 경우 한국국적 미취득 비율이 44.6%
로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난 반면 한국 거주기간이 
‘16-20년’과 ‘21-39년’인 경우 한국국적 미취득 비율(약 
1%대)보다 취득 비율(약 10%대 중반)이 월등히 더 높았
다(Table 1).

3.1.2 한국국적취득 유무에 따른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한국국적취득 유무와 주요 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았

다. 독립표본 t검정 결과, 한국국적취득 유무에 따라 기
술적 자기효능감과 정보접근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한국국적 미취득자가 취득자에 비해 
기술적 자기효능감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정보접근 
수준은 한국국적 취득자가 미취득자에 비해 더 높았다. 
한편, 디지털 조력과 정보역량 수준은 한국국적취득 유
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디지털 조력, 기술적 자기효능감, 정보역량, 정보접
근 등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왜도는 절댓값 3 이
하, 첨도는 절댓값 10 이하로 나타나서 정규성 가정에 문
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한국국적취득 유무와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독립표본 t검정 결과, 디지털 정보 활용의 

종류 가운데 사회관계서비스 사용정도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였으며(t=3.469, p<.01), 한국국적 미취
득자가 취득자에 비해 사회관계서비스 사용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검색·이메일콘텐츠 사용이
나 온라인경제활동 수준의 경우 한국국적취득 유무에 따
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검색·이메일
콘텐츠, 사회관계서비스, 온라인경제활동 등의 디지털 
정보 활용 변수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왜도는 절
댓값 3 이하, 첨도는 절댓값 10 이하로 나타나서 정규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3.2 주효과 검증
디지털 정보 활용 종류별 영향 요인을 검증하였다. 디

지털 정보 활용 종류인 ‘검색·이메일콘텐츠’, ‘사회관계
서비스’, ‘온라인경제활동’ 등에 대한 활용 정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한 모형 모두 회귀모형이 적합했
으며, 분산팽창지수(VIF) 역시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으
며, Durbin-Watson 통계량 또한 2에 가깝게 나타나 문
제가 없다고 확인되었다.

먼저, 검색·이메일콘텐츠 활용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독립변수인 디지털 조력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진 않았고 통제변수 중에는 연
령, 최종학력, 기술적 자기효능감, 정보역량, 정보접근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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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Searching email contents Social relations service Online economic activity

β t β t β t
Male(ref=Female) -.034 -1.11 .048 .069 -.029 -.842

Age -.098 -2.05* .004 -.691 .129 2.41*

Education .114 3.40** .032 2.77** .140 3.74***

Country(ref=Southeast Asia)
Northeast Asia .054 1.51 .047 .640 -.025 -.614

USA/Russia .045 1.43 .076 1.61 .054 1.53
Other countries .018 0.58 .059 -.019 .025 .740

Korean nationality acquired(ref=non-acquired) .059 1.83 .041 -.897 .011 .300
Length of residence in Korea -.035 -.742 .004 -2.11* -.133 -2.56*

Technical self-efficacy .075 2.21* .101 2.66** .073 1.88
Information competency .460 12.40*** .416 10.27*** .440 10.65***

Information access .224 6.81*** .116 3.23** .070 1.91
Digital assistance .028 .985 .091 2.91** .074 2.33*

F 57.598*** 40.179*** 36.582***

R²(adj R²) .532(.523) .442(.431) .419(.408)

VIF 1.061~2.967 1.061~2.967 1.061~2.967
*p<.05; **p<.01; ***p<.001

Table 4. Factors influencing digital information use                                                   (n=621)

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β=-.098, p<.05), 학력이 높을
수록(β=.114, p<.01), 기술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β
=.075, p<.05), 정보역량(β=.460, p<.001)과 정보접근
(β=.224, p<.001) 수준이 높을수록 검색·이메일콘텐츠 
활용도는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변수의 검색·
이메일콘텐츠 활용도에 대한 설명력은 약 52.3%였다. 

사회관계서비스 활용 정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
본 결과 독립변수인 디지털 조력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
관계서비스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β=.091, 
p<.01). 통제변수 중에는 최종학력, 한국 거주기간, 기술
적 자기효능감, 정보역량, 정보접근 등이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다시 말해, 학력이 높을수록(β
=.032, p<.01), 한국 거주기간이 길수록(β=.004, p<.05), 
기술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β=.101, p<.01), 정보역
량(β=.416, p<.001)과 정보접근(β=.116, p<.001)이 높
을수록 사회관계서비스 활용 정도는 증가하였다. 이들 
변수의 사회관계서비스 활용 정도에 대한 설명력은 약 
43.1%였다. 온라인경제활동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독립변수인 디지털 조력과 통제변수인 연령, 최종학
력, 한국 거주기간, 정보역량 등인 것이 확인되었다. 먼
저, 디지털 조력 수준이 높을수록 온라인 경제활동 정도
는 점점 증가하였고(β=.074, p<.05) 연령이 높을수록(β
=.129, p<.05), 학력이 높을수록(β=.140, p<.001), 한국 
거주기간이 짧을수록(β=-.133, p<.05), 정보역량(β

=.440, p<.001)이 높을수록 온라인경제활동 정도가 증
가한다고 나타났다. 이들 변수의 온라인경제활동 정도에 
대한 설명력은 약 40.8%로 나타났다(Table 4).

3.3 조절효과 검증 : 한국국적취득 유무의 조절효과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절효과에 

대하여 검증하였다. 즉, 디지털 조력이 국내 결혼이민자
의 디지털 정보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한국
국적취득 유무가 이러한 관계를 조절하는지 검증하였다. 
모형의 설명력은 56.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60.410, p<.001)(Table 5).

독립변수인 디지털 조력은 디지털 정보 활용에 정(+)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170, p<.001) 조절변수인 한국국적취득 유무 역시 
디지털 정보 활용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B=.457, p<.01). 상호작용항(디지털 조력
×한국국적취득 유무)이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에 미치
는 영향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조절효
과가 확인되었다(B=-.160, p<.01).

통제변수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B=.109, p<.001), 
기술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B=.083, p<.01), 정보접
근(B=.094, p<.001)과 정보역량(B=.355, p<.001)이 높
을수록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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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nationality Effect SE t LLCI ULCI
Non-acquired .170  .046 3.726*** .080 .259

Acquired .010  .039 .247  -.066 .085
***p<.001

Table 7. Conditional effect size significance

Variable B SE t

(constant) -.225 .172 -1.305
Independent variable Digital assistance(X) .170 .046  3.726***

Moderate variable Korean nationality acquisition(Z)  .457 .167 2.741**

Interaction variable X×Z -.160 .059  -2.698**

Control variable

Male(ref=Female)  .026 .042 .627
Age .001 .003 .273

Education  .109 .028 3.929***

Northeast Asia(ref=Southeast Asia) .018 .041 .437

USA/Russia(ref=Southeast Asia)  .109 .066 1.657 
Other countries(ref=Southeast Asia) .031 .051 .610 

Length of residence in Korea -.010 .004 -2.568 
Technical self-efficacy  .083 .031 2.669**

Information access  .094 .020 4.706***

Information competency .355 .026 13.622***

F 60.410***

R² .564
*p<.05; **p<.01; ***p<.001

Table 5. Analysis of the moderating effect of Korean nationality acquisition 

한국국적취득 유무의 상호작용항 투입으로 인한 R² 변
화량은 5.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7.279, p<.01)(Table 6). 

Interaction ΔR² F

Digital assistance×Korean Nationality 
Acquisition

.005 7.279**

**p<.01

Table 6. R² change due to input of interaction term

이러한 조절효과의 구체적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
국적취득 유무별로 집단을 구분하여 조건부 효과를 분석
한 결과, 디지털 조력이 디지털 정보 활용에 미치는 정적
(+) 효과는 한국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에게서만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고(B=.170, p<.001), 한국국적취득 결혼
이민자에게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010, 
p>.05)(Table 7).

즉, 디지털 조력이 디지털 정보 활용에 미치는 정적
(+)인 효과는 한국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에게서만 나타
났다. 이를 도식화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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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raph of the moderating effect of Korean 
nationality acquisition

4. 결론

본 연구는 디지털 조력이 국내 결혼이민자의 디지털 
정보 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한국국적취득 유무
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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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독립변수의 주효과 검증을 통해 디지털 조력은 
디지털 정보 활용의 항목인 사회관계서비스 이용과 온라
인경제활동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확
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
과이며[14,31,32], 국내 결혼이민자를 위한 디지털 조력
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국내 결혼이민자들은 국
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 이민
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이민자 네트워크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33]. 하지만, 현재의 디지털 조력 정책만으로는 결
혼이민자들이 적응이 어렵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의 필요성은 현재 결혼이민자들이 
‘사회관계서비스 이용’과 ‘온라인경제활동’의 평균점수가 
낮게 응답했다는 점에서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도 결혼
이민자의 어려움은 언어에서 비롯되며[34], 언어의 활용
은 디지털 정보 활용과도 직결된다[35]. 

둘째, 한국국적취득 유무는 디지털 조력이 디지털 정
보 활용에 미치는 정적(+)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디지털 조력이 디지털 정보 활용에 미치는 정
적(+)인 효과는 한국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에게서만 나
타났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
로서 한국 국적이 없는 국내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특
화된 디지털 조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현재 시행되는 
이민자정책은 실제 국적에 따라서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
나,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에 정책의 수혜를 받
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36]. 이는 연구결과에서 국적
득에 따라 디지털 조력이 디지털 정보 활용에 미치지 못
하는 조절효과가 나타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처럼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의 경우 언어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네트워킹의 제한으로 인해 정보 접근이 
더욱 제한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한국국적취득 여부를 고려하여 다문화 지원 정책과 프로
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가령, 본 연구에서 한국국적 
미취득 집단의 경우에만 조절효과가 유의하다고 나타났
다. 조절효과를 확인하는 데에 있어 통제변수로 한국 거
주기간을 활용하였음에도 국적 미취득자의 경우에만 조
절효과가 나타났다. 한국 거주기간보다도 국적 취득여부
가 더 중요함을 의미한다.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
혼이민자 가정을 대상으로 디지털 조력이 집중적으로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결혼이민자 중 30
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한국국적취득 비중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30대 결혼이민자
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실제적으로 한

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이 초기 
결혼이민자들에게 디지털 관련 경험을 공유하고 이야기
를 나눈다면 적응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기적응프로그램에서 강사 외에도 멘토 프로그램을 통
해 진행하고 있는 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실제 이와 
관련된 사례연구에서도 멘토 교육이 유용하나, 소통 시
간이 짧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확대의 
필요성을 보여준다[37].

본 연구는 디지털 조력이 디지털 정보 활용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한국국적취득 유무의 조절효과를 검증함
으로써 그동안 관심이 부족했던 한국국적 미취득 결혼이
민자의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개입 방안
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
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결혼이민자를 남녀 구분 없이 하
나의 집단으로 분석하였는데, 남자와 여자 간에는 디지
털 조력과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남녀 결혼이민자의 차이에 
대한 분석을 제언한다. 둘째, 한국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
라 결혼이민자의 거주기간과 연령대도 높아지고 있다[4]. 
한국 사회에서 오래 거주하여 한국에 적응할수록 디지털 
문화에 익숙해지고 디지털 조력 수준과 디지털 역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연령과 한
국 거주기간을 고려하여 결혼이민자의 디지털 정보 활용
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이민자의 한국
어 능력을 연구모형에 포함하지 않았다. 디지털 활용 능
력은 한국어 이해 정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
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한국어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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